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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키보 - “뉴 시키보 플랜” 끝맺고 장기 비전 확립중 

그 동안 시키보는 중병을 앓고 있어 병치료에 80%의 힘을 쏟아 붓지 않으

면 안 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왔는데, 이제는 건강체로서 사회

에 복귀하게 되었다. 원래는 2001년도에 끝날 예정이던 3개년 경영계획 “뉴 

시키보 플랜”을 2년간 연장하여, 마침내 시키보가 사회의 구성요원으로 되돌

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다. 지금은 중환자가 퇴원한 후로 건강한 사

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단계가 되었다. 이제부터는 젊은

이가 중심이 되어 5년, 10년 앞을 내다 본 시키보의 장기비전(vision)을 구상

하여야 한다. 

2003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은 전년(前年)동기와 비교하면 연결(連結), 단체

(單體) 모두 증수증익(增收增益)이 되었는데, 증수는 맨션(mansion)을 분양하

여 발생한 수입을 제외한 사업실적은 전년수준이 된다. 경상이익은 전년보다

는 증가하였으나 당초예상은 밑돌고 있는데 최종이익은 당초의 예상을 웃돌

고 있다. 

경상이익이 당초계획을 밑돈 것은 첫째로 섬유부문이 2003년 제 1/4분기에

는 업적이 순조로웠는데 2/4분기에는 일기가 불순하여 업적이 예상을 밑돌았

기 때문이다. 또 하나의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연결자회사(連結子會社)인 멜텍

스(Mertex)의 업적이 예상보다도 늦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며, 지금도 개선

되고 있지만 예정보다도 늦고 있다. 

최종이익은 차입금(借入金)을 빨리 갚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주식을 팔



았는데, 다행히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매각익(賣却益)이 발생하여 예

상을 웃돌게 되었다. 

2003년도는 “뉴 시키보 플랜”의 마지막 해인데 단체에서는 통기(通期) 경

상이익이 겨우겨우 목표액인 15억엔을 달성한 것 같다. 이자를 지불하여야 

하는 부채를 350억엔 이하로 줄이려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, 순

조로우면 200억엔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. 

시키보의 중심체인 섬유사업은 가장 심한 고난을 겪을 때에는 경상(經常)

단계에서 22∼23억엔의 적자가 났었는데 2003년도에는 흑자를 냈으며, 그 동

안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분투한 보람이 있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

을 추진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. 

단체의 누적손(累積損)은 2003년도 말까지 계획대로 근근히 없앨 수도 있

는 형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. 연결베이스의 누적손은 가급적 빨리 없앨 생

각이지만 다음 경영계획을 작성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다. 인도네시아의 멜텍

스의 업적은 2003년도말까지 순조롭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. 

앞으로의 경영방침에는 첫째로 시키보를 빨리 건강체로 다시 회복시켜, 섬

유업계나 일본산업계의 일원으로서 바른 위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어야 한

다. 이제까지 경영력의 80% 정도를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주력해 왔는데, 앞

으로도 우여곡절은 있겠으나 기업회생의 뚜렷한 가능성이 보일 정도가 되었

으니 착실히 추진할 것이다. 둘째로 중요한 과제는 장기 비전을 만드는 것이

다. 그 동안 시키보는 중병을 앓았는데, 뿌리부터 치료하려니까 치료에 오랜 

시일이 걸렸으며 완치가 가능한 수준이 되어 퇴원 후에 건강한 기업으로의 

경영전략을 구상하여 5년∼10년 앞을 내다본 비전을 만들고 경영방침을 분

명히 밝혀야 한다. 



셋째로는 회사의 경영형태에 대한 “코퍼레이트 가버넌스(corporate 

governance, 기업조직의 관리)”문제이다. 시키보의 주주구성은 2004년 3월기에 

크게 변하였다. 예전에는 금융기관이 시키보 주식의 60% 정도를 안전주로 

보유하고 있었는데, 이들 보유주의 일부가 매각되어 2004년도에는 10% 정도

만이 안정주로 남게 될 것이다. 

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영체제나 “코퍼레이트 가버넌스”가 내년부터는 큰 

과제가 될 것이다. 앞으로는 회사의 경영정보를 보다 개방하여 경영의 투명

성을 크게 높이고 업적관리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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